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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2026 신인 선수 입단식. (사진=한화 제공). 2025.10.1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윤서 기자 =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팀에 입단한 신인 선수들이 향후 빅리그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지원을 아

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화는 11일 대전중구문화원에서 2026 신인 선수 입단식을 개최했다.

14명의 신인 선수들은 입단식에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을 부모님께 입혀드렸고, 감사의 마음이 담긴 손편지를 낭독했

다.

신인 선수들과 가족은 행사장 입구에 마련된 선수들의 배너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다.

박종태 한화 이글스 대표이사는 입단식에서 "신인 선수들이 앞으로 메이저리그 무대에 서는 날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한계를

두지 않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인 선수 부모님들에게는 고급 베개를 선물했다. 한화 구단은 "그동안 선수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신 노고에 감사하다. 앞으로

편안하게 잠을 주무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날 입단식에 앞서 신인 선수들과 가족은 프로야구 선수가 가져야 할 소양과 태도에 대한 한국프로스포츠협회의 스포츠윤리

교육을 받았다.



입단식이 끝난 후에는 한화의 홈구장인 대전 한화생명볼파크를 방문해 그라운드와 더그아웃, 라커룸, 실내 연습장 등을 둘러봤

다.

◎공감언론 뉴시스 donotforge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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